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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국자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에 

물었다.

Q. 요 수개월간, 원화 강세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A.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원화가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외부에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

해야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Q.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수출 기업도 있다. 

A. 높은 통화 (가치)로 채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환율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다. 기업은 

원가 삭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 등에 의한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Q. 원화 안정책을 취했던 시기도 있다. 

A. 과도하게 평가된 환율 수준을 적정 라인으로 되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던 것을 원화안정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

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시장개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어느 국가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도 있다.

Q.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A.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고부가가치의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

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Q.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A. 기업 우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용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